
[EU] 배(과일) 무역 및 소비자 소비 동향 

 

지난 6 월 15 일 스페인의 제이다 (Lleida)에서 개최된 ‘인터페라 2012 세계 배 컨퍼런스’에서 ‘유럽의 배 

무역과 소비자 동향’이란 내용의 조사를 발표했다.  

유럽 연합 27 개국의 연평균 배 생산량은 증가세를 보이며 2.6 백만 톤 이상을 기록한 반면, 소비량은 

정체 또는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며 연간 2.8 백만 톤 가량을 소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. 연간 1 인당 평균 

배 섭취량은 여전히 6kg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. 2009-11 년 기간 동앆의 1 인당 배 섭취량은 

5.14kg 이었다.  

유럽 연합 지역의 배 수입량은 수출량을 초과하였으나 그 초과수준은 지난 몇 년과 비교하면 감소한 

것으로 분석됐다. 2000-05 년의 평균 수입-수출 비율은 170,000 톤이었으나 2006-08 년에는 이보다 감소한 

80,000 톤이었으며, 2010-11 년에는 배 수출량 (68,000 톤)이 수입량 (104 톤)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.  

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과 영국은 주로 배를 수입하고 있는 반면, 이탈리아, 프랑스, 스페인, 네덜란드, 

벨기에는 주 배 생산국가로 나타났다. 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
독일  

2000-11 년 연평균 배 수입량은 176,000 톤으로 주로 이탈리아, 네덜란드, 벨기에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는 

것으로 파악됐다. 2005 년까지 이탈리아산 배 수입량이 6 만-7 만 톤이었으나 2006-07 년에는 8 만 톤에 

달하였고, 그 이후에는 최근 10 년간 최저 수준인 55-56 천 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기타 프랑스산 

배 수입은 감소한 반면, 남반구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  

 

< 독일의 판매 유형별 배 소매 판매비율>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주: 녹색 (개별 판매), 청색 (포장판매) 

영국 

영국의 배 수입은 2003 년까지는 연평균 116,000 톤으로, 150,000 톤 이하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 

급증세를 보이고 있다. 2004-05 년에는 170,000 톤, 2006-09 년에는 다시 150,000 톤 수준으로 집계, 최근 

2 년간에는 160,000 톤 이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. 1 인당 연간 섭취량은 2.5kg 으로 주요 배 공급원은 

네덜란드로 파악됐다.  

 

프랑스 

지난 몇 년간 프랑스에서 배 생산량은 26 만 톤에서 17 만 5 천 톤으로 감소한 반면, 수입량은 9 만 5 천 

톤에서 15 만 톤으로 증가했다.  

*자료 출처: freshplaza.com 


